
닛신보 - 혁신적인 데님 소재 서둘러 개발 

닛신보는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님의 혁신적인 새로운 소재를 

서둘러 개발하고 있다. 데님 사업부에서는 “이제까지의 데님 상식을 엎어버

릴 만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.”고 말하고 있다. 또한 수출도 북미를 

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 개척을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 상당한 반응

을 받고 있는 것 같다. 

데님 사업부에 의하면, 2008년 상반기의 상황은 경기가 나빠지는 데에 따

라 의류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았고, 진즈 붐(jeans boom)이 주춤하는 등 여전

히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. 특히 NB(national brand)에 관한 사업이 활

발치 못해, 전체적으로도 판매량이 줄고 있는 것 같다. 

그래서 닛신보는 혁신적인 신소재를 개발하여 제안하는 데에 힘을 쏟고 

있다. 그 한 예가, 얼마 전에 초리(蝶理) 및 시온·텍(Zion-tech)과 공동 개발한, 

속의 섬유는 흰색인 ‘본쪽 염색(本藍 染色)’ 데님이 되겠는데, 초리의 전시회

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, 해외로부터 문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. 2009년 

춘하절부터 초리를 통하여 톱 존(top zone) 상품으로서 본격적으로 판매하게 

될 것이다. ‘JFW(Japan Fashion Wear) 인·도쿄’의 특별 기획 ‘저팬 블루(japan 

Blue)’에서는 본쪽 염색, 바나나·면 혼방 데님을 출품하여 크게 주목을 받았

다. 바나나 섬유와 본쪽 염색을 하나로 짜 맞춘 에콜로지(ecology)가 인기를 

끌었다고 한다. 바나나 섬유의 특징인 경량성이나 흡수성에 투박한 촉감도 

좋은 평가를 받았다. 

닛신보에서는 이와 같이 소비자에게 알기 쉬운 기능이나 생지(生地)의 표



정을 만들어 낸 소재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. 상세한 것은 밝히지 않고 있

으나 ‘이제까지의 데님 상식을 엎어버릴 만한 혁신적 신상품’을 개발하고 있

는데, 원사, 제직, 세탁 가공에서 고안된 것을 융합한 데님인 것 같다. 

수출은 그동안 상사 루트(商社 route)를 주로 이용하였는데, 2008년 4월부터 

데님 사업부가 생기면서 해외 시장을 직접 개척하고 있으며, 미국 경제가 악

화하여 역풍을 맞고는 있으나 “신규 고객도 개척하는 등의 성과가 나오고 

있다.”고 한다. 특히 스트레치 데님(stretch denim)은 PTT(poly trimethylene 

terephthalate) 섬유인 ‘소로텍스’를 사용한 것을 중심으로 소프트·스트레치(soft 

stretch), 킥·백 성능(kick·back 性能 : 잘 되돌아가는 성능)의 좋은 생지 특성을 

제일 앞에 내놓고 있다. 

다른 한편으로 원·연료고(原·燃料高)에 따른 코스트 업(cost-up)은 심각하다. 

염료, 약제, 호제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, 연료 코스트와 합한 전체로도 

10~20% 증가하였다. 그래서 동사로서는 후지에다(藤枝) 공장의 방적과, 닛신

(日新) 데님의 염색, 직포, 가공을 합친 방직 가공 일관 체제(紡織 加工 一貫 

體制)를 살려, 전(全) 공정에 걸친 고안으로 코스트 다운(cost down)을 추진시

킬 생각이다. 이들 시책으로 일년 통기(一年 通期)로 만회를 목표로 하고 있

다.♣ 

 


